
 

 

 

 

 

 

 

 

 
 

◈ 사랑하는 동역사님께 

사랑하는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? 

찜질방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

그 더위도 끝나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햇빛은 따갑고 날씨는 덥습니다. 이 더위에 건강 

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시원한 가을과 시원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속히 다가 

오기를 기대해 봅니다. 

변함 없는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충실하게 맺어 가실 하나님 

의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. ❤ 
 

 
 

교회에 처음 오신 세명의 새신자 

 

◈ 파시피코 교회 사역 

파시피코 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. 아 

꿈꾸는 자여... 오히려 깨어 있으라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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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의 부모님들이 매우 좋아합니다. 

지난 7 월 20 일에는 그동안 교인들이 기도하여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, 또한 선정된 

전 도 대상자들을 위해 한달간 기도하며 전도초청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. 

총 12 명의 전도 대상자가 오기로 하였지만 행사 당일에는 총 11 명의 전도 대상자가 

교 회에 왔습니다. 

그분들에게 4 영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음 날인 주일에 교회에 올 것을 

권유하였습 니다. 그러나 정작 주일에는 단 한명도 새신자가 오지 않았습니다. 무거운 

마음을 가진 채로, 역시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

되었습니다. 

그러나 그 다음 주에는 세 명이 새로 교회에 왔습니다. 할렐루야!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

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† 
 

 
 

전도초청 잔치 식사 
 

 

◈ 첫 설교 

파시피코 교회에서 드디어 현지 언어로 첫 설교를 했습니다. ̂ ^ 

물론 준비한 설교문을 읽느라 진땀을 뺐습니다. 그래도 간혹 틀리는 단어들은 교인들이 

바로 수정을 해주었습니다.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힘있 

게 감당하자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. 이제 시작했으니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 

다. 현지어로 잘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 † 

꿈꾸는 자여... 오히려 깨어 있으라! 

https://m.blog.naver.com/PostList.naver?blogId=bhlee0523


 

 3/9 

 

 

 

 
 

저의 첫 설교를 잘 듣고 있는 성도들^^ 
 

 

 

◈ 이사소식 

1 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. 이전에 살았던 집은 

장로님 한분이 후원 해 주셔서 감사하게 잘 살았습니다. 이제 아이들도 모두 뿔뿔이 

흩어지고 저와 아내만 남았기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. 

선교지에서 살다 보면 매달 렌트비를 내는게 참 아깝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.그 

래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의 선교센터를 받거나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해야 하는데 이 

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. 은퇴 하시는 선교사님의 센터를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된다 

면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사역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어 좋습니다. 이를 위해서 함께 

기도해주세요. 

아울러 건강한 파송교회와 연결되어 저희도 파송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 

니다. 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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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선교대회 

8 월 5 일부터 8 일까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KWMC 에서 주최하는 

세계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. “구원의 그 이름 예수＂라는 주제로 세계 각지에 계신 

선교사님들이 500 명 이 넘게 모였고 서로의 사역을 공유하고 나누었습니다. 

오랜만에 저희 GP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. 무엇보다도 우리가 계속 

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그 구원의 이름 예수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 부르심 앞에 다시 

순종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. † 

 

 

 

 

 

 

◈ 한글학교 

한글학교 봄 학기가 끝나고 긴 방학이 있었습니다. 7 월과 8 월 방학을 하고 이제 곧 

다시 가을 학기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. 보다 더 많은 현지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

기도하고 있습니다.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뒤흘들고 있는 지금은 한글이 

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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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라 말씀드렸더니 기꺼이 선생님들께서 후원 모금을 해보겠다 

 
 

한글학교 학생들과 함께~ 
 

 

 

 

◈ 아내는 왔고 아이들은 흩어졌습니다. 

뜻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치료하느라 학교 생활을 잘 못하고 결국 중학교를 중퇴 했던 

하민이는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. 그러나 결국 이곳에서도 학교 

를 가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. 그런데 미국의 한인교 

회에서 운영하는 한 학교에서 하민이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

그 학교에 가가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그런 

데 학교 선생님께서 기도하며 한번 해보자고 무작정 보내라고 하셔서 비자도 잘 받게 되 

었고 그렇게 지난주에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. 

선교사역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학업을 위해 모금을 한다는 것이 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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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하십니다. 그렇게 하민이의 학창시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보내셨으 

니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. ̂ ^ 

 

 

이제 첫째와 셋째는 한국에 있습니다. 셋째는 검정고시를 봤고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 

고 있습니다. 둘째와 막내는 미국에 있습니다. 이제 선교지에는 저와 아내만 남아 있는 

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선교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

팔을 걷어 붙이고 더욱 힘있게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. 물론 여러분의 기도가 필수 

입니다. ̂ ^ 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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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lick here to support 이병호♡최형진 사역 소식 

안녕하세요. <br>이병호, 최형진 선교사입니다.<br><br>2010 년부터 필리핀에서 …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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